
산업 > 산업일반

삼성SDI , 지난해 사상 첫 매출 10조 돌파...올해는 11조 넘어설 듯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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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서울=뉴시스】

[서울=뉴시스] 김종민 기자 = 삼성SDI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.4% 감소한 4622억원을 기록했다고 30

일 공시했다.

에너지저장장치(ESS) 화재 사고 여파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일회성 비용 증가와 원통형 전지 시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영

업이익에 타격을 입었지만 매출액은 10조974억원으로 10.3% 늘어 창사이래 연매출 10조원을 첫 달성했다. 

증권가에선 삼성SDI가 올해 매출 11조원으로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, 영업이익은 80% 늘어난 8000억원이상을 달성하

며 가파른 성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.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 전기차 배터리 물량 증가와 에너지저장장치(ESS) 일회성

비용 소멸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. 또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 전방 수요 증가로 삼성디스플레

이 지분법 이익 증가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. 

삼성SDI 관계자는 "자동차전지의 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ESS 안전성 강화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점진적인 실

적 개선을 이뤄나갈 계획"이라고 말했다.  

이날 삼성SDI 실적 발표에 따르면, 회사는 4분기 매출 2조8210억원, 영업이익 201억원을 달성했다.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

3424억원(13.8%) 증가했지만, 영업이익은 91.9%가 줄었다. 

전지사업부문 매출은 2조20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67억원(13.2%) 증가했다. 자동차와 ESS에 적용되는 중대형전지 매

출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. 자동차전지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수익성도 개선됐다. 소형전지는 전

동공구와 청소기 중심으로 원형전지 매출이 증가했다.

전자재료사업부문 매출은 610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9억원 감소했다. 전분기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고부가 제품 비

중이 확대되어 판매구조가 개선됐다. 편광필름은 계절적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OLED와 반도체 소재는 전방수요 개선으



로 매출이 증가했다.

1분기에는 사업 전반이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.

계절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중대형전지, 소형전지, 전자재료 각 사업부문의 판매와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겠지만,

중대형전지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전망이다.

삼성SDI는 자동차전지의 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ESS 안전성 강화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점진적인 실적 개

선을 이뤄나갈 계획이다.

2020년은 전기차를 비롯해 ESS, 소형전지,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.

올해 자동차전지 시장은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큰 폭의 수요 성장을 바탕으로 2019년 대비 55% 성장한

176GWh로 전망된다. ESS 시장은 해외 전력용 시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6% 성장한 15.9GWh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

며, 소형전지 시장 역시 전년대비 14% 성장한 연간 102억 셀 규모가 예상된다.

전자재료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0% 성장한 134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디스플레이 시장은 초대형 패널

수요가 성장하고 모바일 OLED 패널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jmkim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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